내가 본 주님의 모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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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회원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두들 명절이라 집안이 떠들석 합니다.
며칠동안 T.V 에서는 각종 오락 프로그램들이 스페셜이니 총집합이니 하는 문구를 
써대며 시청자의 눈을 붙잡아 두고는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집에 가족 모두가 앉아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T.V 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치 않게 T.V 속에 세상적인 것들 보고 웃고 즐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전 T .V 를 보다가 갑자기 방문 밖에서 나는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무엇인가 하고는 자세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저희집 안 방문은 열고 닫는 여닫이 문입니다. 드르륵 열리는
그리고 문에 붙은 창은 반투명 유리로 된 창이라서 명확하게 사물이 보이지 않는
흐릿하고 형체만 보이는 그런 창입니다.
그런데 그 창너머 문밖에는 발끝까지 내려오는 하얀옷을 입고 
어깨에서 가슴까지 대각선으로 드리워진 황금색 천을 걸치시고 
신발도 신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두세걸음 왼쪽으로 두세걸음 
움직이시며 무언가를 망설이시며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 이 곳에 내가 앉아 쉴 곳이 없도다 " 
전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방에서 일어나 작은방으로 갔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작고 초라한 
저희집에 방조차 마음대로 못들어 오시고 서성이시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나 자신을 원망하게 했습니다. 
순간 마음속으로 며칠 명절이라고 들뜬 마음에 주님도 잊고 
멍하니 " 먹고 자고 T.V 에만 빠져 있었구나 " 하며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혼자 작은방에 불을 끄고 무릎을 꿇는 순간 
저의 어머니와 아내가 성경책을 들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은 한숨을 내쉬시며 
" 주여 ~ 주여 ~” 하시는데 
벌써 얼굴이 빨갛게 달아 오르셨습니다. 
제 아내도 무언가를 잘못한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와서는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우리 세사람과 혜원이와 휘찬이 이렇게 다섯명은 목청껏 찬양을 불렀습니다.
마음속에는 " 주님 죄송해요 "  " 주님 용서해 주세요 " 하는 외침으로 
뜨겁게 찬양을 올렸습니다.
1시간 조금 못되는 시간동안 찬양을 부르는 동안 
무겁고 침울 했던 마음을 주님은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성경말씀을 읽고 설교책에 요약된 말씀 읽으며 은혜 받고 통성으로 
회개기도를 하고는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중에도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세상이 주는 싸구려 웃음에 희희낙낙하며 방을 구르던 모습을 돌아보며 
잠깐 정신을 놓으면 나도 세상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카페 회원 여러분 
주님께서 혹시 문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
우리의 어제를 돌아보고 또 오늘을 돌아보고 
지금 바로 이순간 우리가 있어야 할 정확한 위치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 주님 사랑합니다 ~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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